
치 사

생명의 소리와 향기가 새롭게 다짐하는 모두를 다독이고 있습니  

다 여러분의 학위수여 또한 종도 모두에게 활력을 전하는 봄소식. 

으로 전해옵니다 깊은 마음으로 축하하고 그간의 진력을 치하합니. 

다.

더불어 우리 시대의 불교교육 발전과 후학양성에 진력을 다하시  

는 총장스님과 교수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지원으로 정성을 , 

다해온 교육원과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이제 중앙승가대학은 명실공히 한국 불교학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 

하였습니다 더욱이 전통과 현대교육을 훌륭하게 접목하여 불교학. , 

이 시대의 흐름에 조응할 수 있다는 것은 종단의 커다란 자랑이기

도 합니다.

이는 어느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을 중심으로   , 

교직자와 동문스님들의 헌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정, 

진하고 학문을 연마한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.

이제는 종단 구성원으로서 힘찬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 . 

사부대중 모두에게 마땅히 축하받을 일이고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

하지만 그만큼 책무가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도 고맙, . 

게도 천년의 유산이라는 불은을 받았지만 다시 천년의 불사를 이, 

루어 보답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



그렇기에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서 남다른 각오를 새롭  , 

게 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. 

은 곧 각자의 위치에서 위법망구의 서원으로 종교인의 책무를 다하

는 것이며 모교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, .

이를 토대로 사부대중의 기대와 시대의 요청에서 나아갈 길을 찾  

아야 하고 그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미래불교의 역할이자 과제

입니다 종도라는 자부심으로 항상 당당하게 정진하길 바랍니다. . 

종단 또한 화합을 바탕으로 혁신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의 시  

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진중한 고민과 실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

있습니다 종단의 큰 흐름을 읽어가면서 종도 구성원으로서 스스로. 

가 백년대계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.

지난 년 동안 아쉬움이 있다면 앞선 선배들이 그랬듯이 후배에  4

게 베풀어 주길 바라며 장도의 새 출발에 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, 

로움과 너그러움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취를 거듭 . 

축하하며 여러분의 정진과 성취가 많은 사람들과 사회의 행복으로 , 

이어지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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